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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이 연구에서는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교육요구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방법은 총 6개 대학의 언어치료학과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여성가족부의 성인을 위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일반 정보 5문항, 다문화 관련 경험 8문항, 다양성 15문항, 관계성 11문항, 보편성 9문항, 교육요구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1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첫째,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6점 만점에 다양성(4.73점) > 관계성(4.51점) > 보편성(4.28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18~22세 및 23~28세 집단이 29세 이상 집단보다 다양성과 관계성에서 유의하게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관련 지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과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해외 여행 및 거주, 특강, 다문화 대상자 실습, 다문화 활동 참여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 및 교육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예비언어재활사는 다문화 언어교육 > 이주민 이해 교육 > 다문화 관련 활동 프로그램의 순서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22)에서 일반 20대 국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언어재활사는 하위항목 중 세계시민행동 의지와 상호교류행동 의지가 낮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 관련 교과목에서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강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pre-servic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s multicultural acceptance by researching multicultural experiences,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educational needs.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department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t six universities. And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 for adults was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related to general information (5), multicultural experience (8), diversity (15), relationship (11), universality (9), and educational needs (13 questions). The responses of 191 participants were analyzed.

          

          
            Results:
            First,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pre-service SLPs was found to be 4.73 points (diversity) > 4.51 points (relationship) > 4.28 points (universality) out of 6 points. The groups aged 18 to 22 years old and 23 to 28 years old both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cceptance than the group aged 29+ years in diversity and relationships. Seco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educational needs were higher when participants had foreign friends or community members, or experiences of foreign traveling, special lectures, practices of multicultural subjects, and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activities. Third, pre-service SLPs required language therapy education > understanding education of migrants > multicultural activity programs in that order.

          

          
            Conclusions: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20s generation in the KMCI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Pre-service SLPs have a low willingness to act as global citizens and to interact with migrants, and this requires improvement. There is a need to change multicultural courses and to activate special lectures and multicultural activit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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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전세계는 경계가 약화되고 통합되고 있다. 2023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42쪽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코로나19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말 4.89%로 증가하였다(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2024a). 체류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설 때 다문화사회로 인정한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3년 말 2,507,584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의 수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10월호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에 2,692,35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체류(659,182명)보다 장기체류자격(2,033,177명)의 외국인이 3배 더 많다(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2024b). 수치로도 한국 사회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거나 한국 사회로 통합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은 장기체류적인 모습을 보인다.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59,323명, 취업자격 외국인은 585,530명, 결혼이민자는 180,611명으로 해마다 모두 증가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2024b). 또한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가 552,504명, 난민신청자 15,410명이 더 체류하고 있다. 다른 문화나 인종의 사람들이 장기체류 시에 취업, 교육, 보건ㆍ헬스, 종교활동, 결혼,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과거 외국인정책은 국경의 출입 및 체류 측면에서의 외국인 관리에 중심을 두었다면 2024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였다(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2024c). 특히 정책 목표 중 통합 측면에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기본계획은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가 목표 과제였으며, 이는 이민자 및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노력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제4차에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목표 과제로 정하고, 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민(원주민)의 노력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2024c).

      과거 ‘차별배제’에서 이민자에게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요구하던 ‘동화주의’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상호문화주의’로 더 나아가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이주민 간의 쌍방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진정한 통합은 이주민이 이주한 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원주민)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수용적 태도를 가질 때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타자화하면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지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개방적이고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집단에서 문화적응은 소수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모두와 관련된 복합적 현상이다(Kim et al., 2022). 공동체 및 국가 내 사람들 사이에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고 강한 연대와 책임을 키우면서 미래사회, 세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사회통합의 진전을 위해 정부는 2012년 이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진단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Kim et al., 2022). 개발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진단도구는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 거부ㆍ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의 3개 차원과 하위 8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im et al., 2022). 다양성은 다른 문화에 대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차별적 행동을 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와 대등하게 인정하는 정도이다. 관계성은 다른 집단과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이고, 보편성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과 실천하고자 하는 정도이다.

      2021년 일반 국민(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52.27점)이 청소년(71.39점)보다 낮았다(Kim et al., 2022).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으며, 성인 중에서 20대(54.40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 성인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구성요소 중 ‘고정관념 및 차별’과 ‘거부ㆍ회피 정서’ 측면의 수용성이 높았지만 ‘교류행동 의지’는 가장 낮았다. 성인은 이주민의 증가나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 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인 다문화지향성이 이전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졌다. 이는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 인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Kim et al., 2022). 성인과 청소년 모두 이주배경 집단과의 직ㆍ간접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또한 접촉 빈도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집단과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지만 이주배경의 이웃이나 동료와 갈등을 경험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았다. 사회 구성원의 신념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르기보다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연결되어서 체화될 때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 인식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일반 국민 외에 특정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Choi(2021)는 초등학교 내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초등교사의 태도와 인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비초등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하였다. 예비초등교사는 5점 만점의 다양성수용성 조사에서 다양성이 3.83점, 관계성이 3.73점, 보편성이 3.87점으로 나타났다. 8개 하위요소에서 고정관념 및 차별 항목이 4.3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상호교류행동의지 항목이 3.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집단 15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한 연구(Choi, 2013)에서 다양성은 5점 만점 중 3.50점, 관계성은 3.35점, 보편성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7개 하위요소 중 고정관념 및 차별 항목이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호교류 의지 항목이 3.24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4.08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Jeon & Hwang, 2021)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은 5점 만점에 3.87점이었고, 다문화인식은 3.43점, 다문화경험은 3.2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 종교, 다문화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경험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3학년이 1학년보다 다문화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다문화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으며,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Jeon & Hwang, 2021).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조사(Ro, 2021)에서 다양성은 5점 만점에 3.02점, 보편성은 3.17점, 관계성은 3.14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조직이나 환경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이며 개인 요인 중 다문화접촉 경험, 교육훈련, 공공봉사동기 등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다양성에는 교육훈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Ro, 2021). 선행 연구에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접촉하는 다양한 직종에서 다문화수용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접촉 및 교육 경험과 긍정적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는 가족센터 및 병원, 사설기관 등에서 다양한 이주민과 그 자녀를 접하고 있다. 외국인 및 이주배경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한국어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이중언어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언어재활사들은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12세 이하 자녀에게 다양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 언어재활사의 73.4%는 최근 1년 이내에 다문화 배경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의뢰를 받고 있으며(Kwon & Hwang, 2021) 월 치료하는 대상자의 12.3%(월 2.5명)가 다문화 배경의 아동으로 나타났다(Yang & Hwang, 2022). 언어치료 현장에서 언어재활사가 다문화 배경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교사의 다문화 교육역량이 충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요구하듯이(Kim et al., 2013) 이주민과 그 자녀세대에 대하여 언어치료를 제공하는 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실펴본 연구들이 미흡하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향후 이주민 및 다문화 배경 사람들에게 언어치료를 실시할 때 라포르 형성과 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및 이주배경 이민자, 그 자녀세대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예비언어재활사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일반 20대 성인과 비교하고자 한다. 언어치료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와 의사소통’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언어재활관찰’이나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의 실습 교과목에서 다문화 배경의 대상자를 접한 가능성이 있다. 예비언어재활사의 교육 및 실습 경험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을 알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보고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과 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 함양과 언어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호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1041585-202408-HR-001-01).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과 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2곳씩, 총 6개 대학 언어치료학과(4년제 3개, 3년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언어치료학과의 설문조사 협조와 승인을 받은 후 학과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언어재활사가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일 기준으로 비재학 중이거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에서 최소 표본 수가 18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5%를 고려하여 총 표본 수를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에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5,000원 상당의 지류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191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n (%)
            

          
          
            	Sex
            	Male
Female
            	24 (12.6)
167 (87.4)
          

          
            	Age
            	18~22 years 
23~28 years
29 years ≤
            	124 (64.9)
46 (24.1)
 21 (11.0)
          

          
            	Grade of university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26 (13.6)
72 (37.7)
49 (25.7)
44 (23.0)
          

          
            	Type of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90 (47.1)
101 (52.9)
          

          
            	Region of university
            	Kyounggi-do
Gyeongsang-doㆍDaegu
Jeolla-doㆍGwangju
            	59 (30.9)
77 (40.3)
55 (28.8)
          

          
            	Total
            	
            	191 (100.0)
          

        

        

        설문에 응답한 예비언어재활사 중 여자가 167명이고, 남자가 24명이었다. 연령은 18~22세(124명) > 23~28세(46명) > 29세 이상(21명)의 순서로 많았다. 학년은 2학년(72명) > 3학년(49명) > 4학년(44명) > 1학년(26명)의 순서로 많았다. 예비언어재활사가 소속된 학교 유형은 4년제가 90명이었고, 3년제가 101명이었다.

      

      
        2. 설문 도구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교육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에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서 사용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는 가족 중 다른 인종ㆍ문화 유무, 지인 중 다른 인종ㆍ문화 유무,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종ㆍ문화 경험 유무, 해외 여행ㆍ거주 경험,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활동참여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매체를 통한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간접접촉 경험 문항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언어치료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와 관련한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특강 등)의 수강 경험, 이주민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습 경험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문화수용성 설문조사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KMCI)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는 다양성차원과 관계성차원, 보편성차원으로 구분되고 이는 총 8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6점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의 다양성차원(15문항)은 문화개방성(4문항), 국민정체성(4문항), 고정관념 및 차별(7문항)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성차원(11문항)은 일방적 동화 기대(4문항), 거부ㆍ회피 정서(3문항), 상호교류행동 의지(4문항)의 하위항목으로, 보편성차원(9문항)은 이중적 평가(4문항)와 세계시민행동 의지(5문항)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MCI는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요구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참고로 하여 5점 리커드 척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는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이해교육의 필요도, 외국인ㆍ이주민과의 활동 참여 필요도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화용 교육 및 문화 교육 측면의 필요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언어치료 전문가 2인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Table 2. 
				
          

          
            Questionnaire questions by category
          
          

        

        
          
            
              	Category
              	
                n
              
              			Content
            

          
          
            	Experiences of multiculture
            	8
            	ㆍ Foreign family members
ㆍ Foreign friends
ㆍ Experience of contact in the community
ㆍ Foreign traveling or living experience
ㆍ Learn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rses 
ㆍ Special lecture received on multicultural issues
ㆍ Practic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s
ㆍ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activities
          

          
            	Multi-cultural acceptance
            	Diversity
            	4
4
7
            	ㆍ Cultural openness
ㆍ National identity
ㆍ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Relationships
            	4
3
4
            	ㆍ Unilateral assimilation expectations
ㆍ RejectionㆍAvoidance
ㆍ Interaction willingness
          

          
            	Universality
            	4
5
            	ㆍ Contradictory assessment
ㆍ Global citizenship
          

          
            	Need of education
            	5
5
3
            	ㆍ Education of immigrants
ㆍ Education of Korean
ㆍ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 실험 방법
        
          1) 자료 수집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6곳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언어재활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참여 방법, 위험과 이익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20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 오류나 불성실한 설문 9개를 제외하고 응답지 19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다문화수용성 문항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혼재하고 있어서 부정문항(총 23문항, 문화개방성 1문항, 국민정체성 4문항, 고정관념 및 차별 7문항, 일방적 동화 기대 4문항, 거부ㆍ회피 정서 3문항, 이중적 평가 4문항)은 역부호화(reverse coding) 처리를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교육요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응답한 내용에 대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세 연령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경험 유무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의 각 하위차원과 교육요구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경험
        예비언어재활사의 이주민 및 다문화 접촉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언어재활사의 가족 중에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사람이 있는 학생이 8.4%(16명)이었다. 알고 지내는 다른 국가나 문화권 사람(친구)이 있는 학생이 38.7%(74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자주 본 학생이 56.5%(108명)이었다. 예비언어재활사의 55.0%(105명)는 외국을 여행하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

        
          Table 3. 
				
          

          
            Participant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xperience of multiculture
              	
              	n (%)
            

          
          
            	Foreign family members
            	Yes
No
            	16 ( 8.4)
175 (91.6)
          

          
            	Foreign friends
            	Yes
No
            	74 (38.7)
117 (61.3)
          

          
            	Experience of contact in the community
            	Yes
No
            	108 (56.5)
83 (43.5)
          

          
            	Experience of Foreign traveling or living experience
            	Yes
No
            	105 (55.0)
86 (45.0)
          

          
            	Learn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rses
            	Yes
No
            	88 (46.1)
103 (53.9)
          

          
            	Special lecture received on multicultural issues
            	Yes
No
            	32 (16.8)
159 (83.2)
          

          
            	Practic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s
            	Yes
No
            	30 (15.7)
161 (84.3)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activities
            	Yes
No
            	46 (24.1)
145 (75.9)
          

          
            	Total
            	
            	191 (100.0)
          

        

        

        응답한 예비언어재활사 중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1%(88명)이었고, 조사를 실시한 모든 대학에서 ‘다문화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었다. 학생의 16.8%(32명)가 다문화 관련 특강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이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7%(30명)이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다문화 행사, 자원봉사, 동호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24.1%(46명)이었다. 학생들이 다문화와 관련하여 경험한 활동 유형은 행사 참여(31명) > 자원봉사(27명) > 취미활동(18명)의 순서로 많았다.

      

      
        2.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6점 만점에서 다양성차원은 평균 4.73점이었고, 관계성차원은 평균 4.51점, 보편성차원은 평균 4.28점이었다. 다양성차원의 하위항목에서 문화개방성은 4.43점, 국민정체성은 4.55점, 고정관념 및 차별은 5.21점이었다. 관계성차원의 하위항목에서 일방적 동화 기대는 4.35점, 거부·회피 정서는 5.28점, 상호교류행동 의지는 3.89점이었다. 보편성차원에서 이중적 평가는 4.19점, 세계시민행동 의지는 4.37점이었다.

        
          Table 4. 
				
          

          
            Participants’ multicultural acceptance
          
          

        

        
          
            
              	Category
              	Sub-category
              	M (SD)
            

          
          
            	Diversity
            	Cultural openness
National ident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Total
            	4.43 ( .94)
4.55 ( .91)
5.21 ( .72)
4.73 ( .74)
          

          
            	Relationships
            	Unilateral assimilation expectations
RejectionㆍAvoidance
Interaction willingness
Total
            	4.35 (1.09)
5.28 ( .90)
3.89 (1.02)
4.51 ( .80)
          

          
            	Universality
            	Contradictory assessment
Global citizenship
Total
            	4.19 ( .97)
4.37 ( .84)
4.28 ( .70)
          

          
            	Total
            	
            	4.57 ( .65)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5). 18~22세는 다양성과 관계성에서 6점 만점에 4.85점과 4.62점으로 연령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보편성은 4.29점으로 연령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았다. 23~28세 집단은 다양성 4.66점, 관계성 4.49점, 보편성 4.36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 집단보다 보편성에서 가장 높은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29세 이상 집단은 다양성 4.19점, 관계성 3.87점, 보편성 4.02점으로 연령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Table 5. 
				
          

          
            Multicultural acceptance by age
          
          

        

        
          
            
              	Category
              			Age
              	
                n
              
              	M (SD)
            

          
          
            	Diversity
            	18~22 years 
23~28 years
29 years ≤
            	124
 46
 21
            	4.85 (.60)
4.66 (.88)
4.19 (.91)
          

          
            	Relationships
            	18~22 years 
23~28 years
29 years ≤
            	124
 46
 21
            	4.62 (.73)
4.49 (.83)
3.87 (.85)
          

          
            	Universality
            	18~22 years 
23~28 years
29 years ≤
            	124
 46
 21
            	4.29 (.65)
4.36 (.79)
4.02 (.76)
          

          
            	Total
            	 191
            	4.57 (.65)
          

        

        

        연령 집단 간 일원변량 ANOVA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다양성차원에서 연령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F=7.961)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8~22세ㆍ23~28세와 29세 이상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관계성차원에서도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8.750) 18~22세ㆍ23~28세와 29세 이상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보편성차원에서는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769).

        
          Table 6. 
				
          

          
            One-way ANOVA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age
          
          

        

        
          
            
              	
              	
                SS
              
              	
                df
              
              	
                MS
              
              	
                F
              
              	Post-
            

          
          
            	Diversity
            	Between groups
            	8.127
            	2
            	4.063
            	7.961***
            	A,B:C
          

          
            	Within groups
            	95.960
            	188
            	.510
          

          
            	Total
            	104.087
            	190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10.274
            	2
            	5.137
            	8.750***
            	A,B:C
          

          
            	Within groups
            	110.372
            	188
            	.587
          

          
            	Total
            	120.647
            	190
            	
          

          
            	Universality
            	Between groups
            	1.717
            	2
            	.859
            	1.769
            	
          

          
            	Within groups
            	91.281
            	188
            	.486
          

          
            	Total
            	92.998
            	190
            	
          

        

        
          
            Note. A=18~22 years; B=23~28 years; C=29 years ≤.
          

          
            ***p<.001
          

        

        

      

      
        3.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 가족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7). 가족 중 다문화 배경의 가족이 있는 경우(16명)가 없는 경우보다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차원 모두에서 평균값이 조금 더 높았지만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7. 
				
          

          
            Comparison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experience
          
          

        

        
          
            
              	Category
              	M (SD)
              	
                df
              
              	
                t
              
            

          
          
            	Foreign family members
            	Yes
            	Diversity
            	5.04 (.53)
            	189
            	1.778
          

          
            	No
            	4.70 (.75)
          

          
            	Yes
            	Relationships
            	4.70 (.55)
            	189
            	1.011
          

          
            	No
            	4.49 (.81)
          

          
            	Yes
            	Universality
            	4.49 (.80)
            	189
            	1.266
          

          
            	No
            	4.26 (.69)
          

          
            	Foreign friends
            	Yes
            	Diversity
            	4.85 (.72)
            	189
            	1.847
          

          
            	No
            	4.65 (.74)
          

          
            	Yes
            	Relationships
            	4.60 (.77)
            	189
            	1.351
          

          
            	No
            	4.44 (.81)
          

          
            	Yes
            	Universality
            	4.37 (.72)
            	189
            	1.434
          

          
            	No
            	4.22 (.68)
          

          
            	Experience of contact in the community
            	Yes
            	Diversity
            	4.82 (.65)
            	189
            	1.996.*
          

          
            	No
            	4.61 (.83)
          

          
            	Yes
            	Relationships
            	4.58 (.77)
            	189
            	1.500
          

          
            	No
            	4.41 (.83)
          

          
            	Yes
            	Universality
            	4.32 (.73)
            	189
            	1.033
          

          
            	No
            	4.22 (.66)
          

          
            	Foreign traveling or living experience
            	Yes
            	Diversity
            	4.75 (.77)
            	189
            	 .438
          

          
            	No
            	4.70 (.70)
          

          
            	Yes
            	Relationships
            	4.55 (.82)
            	189
            	 .863
          

          
            	No
            	4.45 (.77)
          

          
            	Yes
            	Universality
            	4.31 (.70)
            	189
            	 .771
          

          
            	No
            	4.24 (.70)
          

          
            	Learn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rses
            	Yes
            	Diversity
            	4.68 (.79)
            	189
            	-.916
          

          
            	No
            	4.78 (.70)
          

          
            	Yes
            	Relationships
            	4.37 (.84)
            	189
            	-2.274*
          

          
            	No
            	4.63 (.74)
          

          
            	Yes
            	Universality
            	4.25 (.74)
            	189
            	-.595
          

          
            	No
            	4.31 (.66)
          

          
            	Special lecture received on multicultural issues
            	Yes
            	Diversity
            	4.83 (.90)
            	189
            	.834
          

          
            	No
            	4.71 (.70)
          

          
            	Yes
            	Relationships
            	4.54 (.92)
            	189
            	.235
          

          
            	No
            	4.50 (.77)
          

          
            	Yes
            	Universality
            	4.40 (.90)
            	189
            	1.059
          

          
            	No
            	4.25 (.65)
          

          
            	Practic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s
            	Yes
            	Diversity
            	4.92 (.62)
            	189
            	1.526
          

          
            	No
            	4.69 (.76)
          

          
            	Yes
            	Relationships
            	4.54 (.81)
            	189
            	.226
          

          
            	No
            	4.50 (.80)
          

          
            	Yes
            	Universality
            	4.26 (.73)
            	189
            	-.168
          

          
            	No
            	4.28 (.70)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activities
            	Yes
            	Diversity
            	4.82 (.89)
            	189
            	.920
          

          
            	No
            	4.70 (.69)
          

          
            	Yes
            	Relationships
            	4.58 (.80)
            	189
            	.735
          

          
            	No
            	4.48 (.80)
          

          
            	Yes
            	Universality
            	4.46 (.77)
            	189
            	2.016*
          

          
            	No
            	4.22 (.67)
          

        

        
          
            *p<.05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 중 알고 지내는 사람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인이 있을 때(74명, 38.7%)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차원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사람을 본 경험 유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종ㆍ문화를 경험한 집단(108명, 56.5%)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양성차원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t=1.996, p<.05). 관계성과 보편성 차원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해외에서 여행이나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105명, 55%)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에서 모두 평균값이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집단(88명, 46.1%)은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차원 모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낮았다. 특히 관계성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74, p<.05).

        다문화 관련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집단(32명, 16.8%)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에서 평균값이 모두 높았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주민이나 그 자녀에게 언어치료 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30명, 15.7%)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에서 평균값이 높았지만 보편성 차원에서는 조금 낮았다. 두 집단 간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46명, 24.1%)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에서 모두 평균값이 더 높았다. 특히, 보편성차원에서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t=-2.016, p<.05).

      

      
        4. 예비언어재활사의 교육요구 정도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언어재활사에게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교육, 다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이 평균 3.99점(5점 만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각 설문문항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4.18점) > 이주민이 겪는 차별문제(4.12점) >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4.01점) > 이주민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3.99점) > 이주민 출신국가 이해교육(3.66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8. 
				
          

          
            Participants’ need of education
          
          

        

        
          
            
              	Category
              	M (SD)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3.99 (.63)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18 (.66)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71 (.76)
          

        

        

        언어교육의 필요성은 평균 4.1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자녀)의 언어와 한국어 간 화용 차이 교육(4.34점) > 두 문화 간 차이(4.26점) > 어휘 차이(4.19점) > 문법 차이(4.08점) > 오조음 형태 교육(4.02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3.81점) > 다문화 행사 활동(3.70점) > 동호회 활동(3.63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5.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경험에 따른 교육요구 정도
        다문화 관련 경험 유무에 따른 예비언어재활사의 교육요구 정도를 분석하였다(Table 9). 가족 중에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사람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이해교육의 필요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았으나 언어교육이나 다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더 낮았다.

        
          Table 9. 
				
          

          
            Comparison of need of education by experience
          
          

        

        
          
            
              	
              	M (SD)
              	
                df
              
              	
                t
              
            

          
          
            	Foreign family members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13 ( .60)
            	189
            	.879
          

          
            	No
            	3.98 ( .63)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06 ( .82)
            	189
            	-.737
          

          
            	No
            	4.19 ( .65)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56 (1.12)
            	189
            	-.817
          

          
            	No
            	3.73 ( .73)
          

          
            	Foreign friends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12 ( .56)
            	189
            	2.229*
          

          
            	No
            	3.91 ( .65)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26 ( .62)
            	189
            	1.341
          

          
            	No
            	4.13 ( .68)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81 ( .84)
            	189
            	1.424
          

          
            	No
            	3.65 ( .71)
          

          
            	Experience of contact in the community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05 ( .63)
            	189
            	1.379
          

          
            	No
            	3.92 ( .61)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21 ( .64)
            	189
            	.853
          

          
            	No
            	4.13 ( .69)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78 ( .78)
            	189
            	1.361
          

          
            	No
            	3.63 ( .74)
          

          
            	Foreign traveling or living experience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02 ( .61)
            	189
            	.713
          

          
            	No
            	3.96 ( .64)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26 ( .63)
            	189
            	1.907
          

          
            	No
            	4.08 ( .68)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77 ( .84)
            	189
            	1.064
          

          
            	No
            	3.65 ( .66)
          

          
            	Learn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rses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00 ( .64)
            	189
            	.175
          

          
            	No
            	3.99 ( .61)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19 ( .69)
            	189
            	.229
          

          
            	No
            	4.17 ( .63)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66 ( .85)
            	189
            	-.881
          

          
            	No
            	3.76 ( .68)
          

          
            	Special lecture received on multicultural issues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26 ( .63)
            	189
            	2.716**
          

          
            	No
            	3.94 ( .61)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39 ( .56)
            	189
            	2.032*
          

          
            	No
            	4.14 ( .67)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84 ( .97)
            	189
            	1.070
          

          
            	No
            	3.69 ( .72)
          

          
            	Practic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s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15 ( .58)
            	189
            	1.532
          

          
            	No
            	3.96 ( .63)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33 ( .64)
            	189
            	1.397
          

          
            	No
            	4.15 ( .66)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73 ( .75)
            	189
            	.167
          

          
            	No
            	3.71 ( .77)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activities
            	Yes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17 ( .59)
            	189
            	-2.217*
          

          
            	No
            	3.94 ( .63)
          

          
            	Ye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4.38 ( .52)
            	189
            	-2.430*
          

          
            	No
            	4.11 ( .69)
          

          
            	Yes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3.72 ( .89)
            	189
            	-.131
          

          
            	No
            	3.71 ( .72)
          

        

        
          
            *p<.05, **p<.01
          

        

        

        다른 국가나 문화의 지인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았다. 특히,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이해교육의 필요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t=2.229, p<.05).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사람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를 여행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 언어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 관련 교육의 필요 정도가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 측면에서 교과목을 수강한 집단(3.66점)은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3.76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 관련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 및 언어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에 대해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다문화 관련 특강 경험 유무에 따라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이해교육(t=2.716, p<.01)과 언어교육(t=2.032, p<.05)의 필요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언어치료 실습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에 대해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에서 평균값이 더 높았다. 특히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 유무에 따라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t=-2.217, p<.05)과 언어교육(t=-2.430, p<.05)에 대한 필요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과 교육요구 간 상관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 하위차원과 교육요구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10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세 차원과 교육요구 간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다양성차원은 관계성차원(r=.738), 보편성차원(r=.473),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 요구(r=.400), 언어교육 요구(r=.193), 활동 프로그램 요구(r=.553)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관계성차원은 보편성차원(r=.633),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 요구(r=.466), 언어교육 요구(r=.272), 활동 프로그램 요구(r=.543)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보편성차원은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 요구(r=.528), 언어교육 요구(r=.322), 활동 프로그램 요구(r=.509)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Table 10. 
				
          

          
            Correlation with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needs
          
          

        

        
          
            
              	
              	Diversity
              	Relationships
              	Universality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Need of education of Korean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Diversity
            	
            	
            	
            	
            	
            	
          

          
            	Relationships
            	.738**
            	
            	
            	
            	
            	
          

          
            	Universality
            	.473**
            	.633**
            	
            	
            	
            	
          

          
            	Need of education of immigrants
            	.400**
            	.466**
            	.528**
            	
            	
            	
          

          
            	Need of education of Korean
            	.193**
            	.272**
            	.322**
            	.598**
            	
            	
          

          
            	Need of program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553**
            	.543**
            	.509**
            	.504**
            	.321**
            	
          

        

        
          
            **p<.01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 요구는 언어교육 요구(r=.598), 활동 프로그램 요구(r=.504)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언어교육 요구는 활동 프로그램 요구(r=.321)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 관계성과 보편성 차원, 보편성과 이주민 이해교육 요구, 이주민 이해교육 요구와 언어교육 요구, 다양성ㆍ관계성ㆍ보편성ㆍ이주민 이해교육 요구와 다문화 활동경험 요구 간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4.73점) > 관계성(4.51점) > 보편성(4.28점) 차원의 순서로 높았다. 일반 국민(Kim et al., 2022)과 보육교사와 예비유아교사를 비교한 연구(Kim et al., 2013),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2021)에서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 보편성 > 관계성의 순서로 높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 연구(Kim et al., 2022) 중 20대에서 나타난 다양성(56.50점) > 관계성(53.35점) > 보편성(52.28점)의 형태와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에서 18~22세ㆍ23~28세 집단과 29세 이상 집단 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보다 성인에서, 20대보다 그 이상 연령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Kim et al., 2022)와 일치한다. 보육교사와 예비유아교사는 일반 국민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Kim et al., 2013).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2021)의 연구 결과에서 5점 만점으로 평가했던 다양성차원(3.88점)과 관계성차원(3.73점), 보편성차원(3.87점)의 점수를 본 연구처럼 6점 만점으로 기계적으로 환산하면 다양성은 약 4.66점이고 관계성은 약 4.48점, 보편성은 약 4.64점이 된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이 예비교사보다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에서 더 높고 보편성차원에서 더 낮았다. 예비언어재활사는 일반 20대 성인과 유사한 형태의 다문화수용성을 나타내며, 보육교사와 예비유아교사, 예비초등교사와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예비언어재활사가 다른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타 문화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다양성),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인식(관계성)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언어재활사의 보편성이 낮으며 특히, 하위항목 중 이중적 평가 항목의 수용성이 전체 평균보다 낮다. 다수의 예비언어재활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하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자주 접하게 될 예비언어재활사로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문화와 인종을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8가지 하위항목에서 예비언어재활사는 거부ㆍ회피 정서(5.28점) > 고정관념 및 차별(5.21점) > 국민정체성(4.55점) > 문화개방성(4.43점) > 세계시민행동 의지(4.37점) > 일방적 동화 기대(4.35점) > 이중적 평가(4.19점) > 상호교류행동 의지(3.89점)의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다. 2021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한국의 일반성인은 거부ㆍ회피 정서와 고정관념 및 차별 측면에서 수용성이 높고, 상호교류행동 의지 측면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보육교사와 예비유아교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 비교연구(Kim et al., 2013)에서 세 집단 모두 고정관념 및 차별 항목이 가장 높았고 상호교류행동 의지 항목이 가장 낮았다. 보육교사(Choi, 2013)와 예비초등교사(Choi, 2021)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고정관념 및 차별 항목이 가장 높고 상호교류행동 의지 항목이 가장 낮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에 다문화수용성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상호교류행동 의지가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항목이었다(Kim et al., 2022). 고정관념 및 차별 항목은 2012년 조사에서 수용성이 가장 높았지만 2015년 이후 거부ㆍ회피 정서 항목의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Kim et al., 2022). 이러한 일반 국민, 보육교사나 예비유아교사, 예비교사 등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예비언어재활사도 거부ㆍ회피 정서와 고정관념 및 차별 측면에서 수용성이 높고 상호교류행동 의지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점이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특정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여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20대 성인은 8가지 하위항목 중 거부ㆍ회피 정서 > 고정관념 및 차별 > 세계시민행동 의지 > 국민정체성 > 문화개방성 > 일방적 동화 기대 > 이중적 평가 > 상호문화교류행동 의지의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다(Kim et al., 2022). 이는 세계시민행동 의지 외에 7개 항목에서 예비언어재활사의 결과와 유사한 순서이다. 세계시민행동 의지가 20대 일반 국민, 보육교사와 예비유아교사(Kim et al., 2013), 예비초등교사(Choi, 2021)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각 3위, 2위, 2위, 3위인 것과 비교하여 예비언어재활사는 5위로 나타나 다른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예비언어재활사 양성 과정에서 상호교류행동 의지뿐만 아니라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증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비언어재활사 중 다른 인종이나 문화권의 가족이 있는 경우가 8.4%(16명)였다. 구체적인 가족의 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해석의 제한이 있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 2023년 말 4.89%인 것에 비교하여 이는 높은 수치이다.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가족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다문화 가족이 있는 예비언어재활사의 56.3%는 다문화 관련 행사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소속된 집단 안이나 밖의 집단 즉, 비주류집단이나 주류집단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지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Berry(2001)의 문화적응전략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과 연계한 질적요구가 요구된다. 다문화 배경 예비언어재활사 중 다문화 활동에 1~2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2.5%이고 3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1.3%였다. 다문화 관련 가족이 있을 때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의 요구가 가족이 없는 학생보다 더 높았으나 언어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더 낮았다. 이는 다문화 관련 가족이 있는 성인 예비언어재활사는 이미 언어발달 과정을 거치고 이주민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비초등교사 중 다문화 관련 지인(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이 있는 경우에 지인이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 강좌를 수강하는 비율이 더 적었다(Choi, 2021). 향후 다문화 배경 예비언어재활사의 언어발달 과정과 이중언어 사용 및 인식, 자신의 문화정체성, 문화적응전략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비언어재활사의 1/3 이상은 다른 국가나 문화권의 지인이 있으며, 절반 이상은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해외를 여행ㆍ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예비언어재활사가 생태학적으로 미시체계뿐만 아니라 외체계에서도 다문화 및 이주민을 다양하고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관련 지인 유무, 지역사회 구성원과 접촉 경험, 해외 여행ㆍ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접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다양성을 나타내었다. 보육교사도 주변에 다문화 관련 지인이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이 약간 더 높으며, 특히 상호교류행동 의지와 세계시민행동 의지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Kim et al., 2013). 이는 다문화 관련 지인이 있는 예비초등교사(3.76점)가 지인이 없는 경우(3.85점)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았다는 결과(Choi, 2021)와 상이하다. 대중매체에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모습을 간접 경험한 성인은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위협적인 이주민의 모습을 경험한 성인은 다문화수용성이 낮았다(Nam & Hong, 2021). 긍정적이고 양질의 접촉은 해당 집단과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지만 부정적이거나 피상적인 접촉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Nam & Hong, 2021). 다른 문화나 인종과의 접촉 빈도보다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중요하다. 예비언어재활사는 다문화 관련 지인이 있는 경우에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예비언어재활사의 24.1% 정도가 잦은 빈도는 아니더라도 이주민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예비언어재활사와 예비초등교사(Choi, 2021) 모두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예비언어재활사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경험을 쌓고 교육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예비언어재활사는 언어치료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대부분 수강하고(46.1%)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16.8%) 이주민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실습을 한 경험(15.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 현장 언어치료사의 42.7%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56.9%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다문화나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Hwang, 2021). 이는 본 연구의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과 유사한 결과이지만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 경험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간 참여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언어치료사는 대학원 과정이나 졸업 후 다문화 관련 세미나나 특강을 추가적으로 더 수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차지하는 정도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실습을 한 경험보다 더 높으므로 예비언어재활사에게 그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예비언어재활사와 예비초등교사(Choi, 2021) 모두 다문화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았다. 교과목의 수강 경험은 교육요구에도 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Choi(2021)는 낮은 수용성에 대하여 다문화 강좌에서 제공된 교육의 효과가 적거나, 지속성이 낮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했을 것을 해석하였다. 반면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예비중등교사는 수강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문화수용성 특히, 관계성과 보편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Kang & Ko, 2019). 예비초등교사에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집단이 수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관심이 다소 낮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자신감은 높았다(Choi, 2009).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관련 수강 경험은 연구대상이나 프로그램의 차이, 인지적ㆍ정의적ㆍ실천적 영역별로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잘 구조화되고 양질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목 운영이 요구된다.

      예비언어재활사가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언어치료 실습을 수행한 경험이 있을 때 다양성과 관계성은 높고 보편성은 조금 낮았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현장 언어치료사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소에는 논문ㆍ전문서적이나 인터넷 기사 및 정보, 뉴스매체보다 다문화 아동을 직접 만난 경험이 가장 높았다(Kwon & Hwang, 2021). 실습과정에서 다문화경험이 있을 때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언어교육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았다.

      예비언어재활사가 다문화 관련 특강을 수강하거나 다문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다문화 관련 교육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은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Kim et al., 2013). 공군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Hong & Jung, 2020)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문화 관련 활동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에 더 긍정적이었다.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요구가 높았다. 특히 이주민 관련 이해교육과 언어교육 요구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예비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 시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문화수용성과 교육요구에 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장 언어재활사는 다문화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학 내 교과목을 추가 배정하기보다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습과 다문화 관련 세미나ㆍ워크숍 운영을 증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Kwon & Hwang, 2021). 기본적인 교육과정 외에 특강ㆍ세미나나 다문화 활동 참여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언어치료 역량 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다문화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다문화 및 이주민과 관련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도 요구된다. 이주민(자녀)의 언어와 한국어 간 화용언어 차이와 두 문화 간 차이, 어휘 간 차이,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이주민이 겪는 차별문제 등에 대한 예비언어재활사의 교육요구가 컸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과 언어교육 요구 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한 여러 교과목에서 다문화 배경 이민자에 대한 언어치료 교육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휘와 화용, 조음음운, 구문, 읽기쓰기 등 전반적 영역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 배경 아동 중 한국어만 사용(56.3%)하는 경우보다 이중언어(32.4%)와 외국어(모국어)만 사용(11.3%)하는 경우도 많아 현장 언어재활사는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이중언어에 대한 지식 부족을 겪고 있다(Yang & Hwang, 2022).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언어재활사는 다문화 배경 대상자 및 이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군으로서 다문화 배경 이민자에 대한 이해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과 이민자 이해교육 요구 간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와 의사소통’ 등의 교과목 운영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예비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이주민과 원주민에 대한 이해교육이 요구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과 이주민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출신국가가 중국과 베트남이다(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2024a).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으로 이주민의 출신국가를 이분화하지 않고, 타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우선시하여 이주민에게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지 않고, 문화 간 차이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다수집단의 반응 태도에 따라 소수집단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Berry, 2001).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이 서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긍정적이고 양질의 접촉 경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문화에 초점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이해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어치료 영역에서 다문화 관련 전문 강사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인지ㆍ정의ㆍ실천적 측면에서 예비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인지 수준이 높으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거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는 의지는 부족한 양상을 나타내었다(Choi, 2021). 예비언어재활사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높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행동 의지나 보편성은 보다 더 낮았다. 예비언어재활사가 다문화 관련 지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긍정적 관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 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모두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예비언어재활사의 실천하는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언어치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20대 일반 국민과 유사하게 다양성 > 관계성 > 보편성의 순으로 높고, 하위항목 중 거부ㆍ회피 정서와 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반면에 상호교류행동 의지는 가장 낮았다. 18~22세 및 23~28세의 예비언어재활사는 29세 이상 집단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관련 지인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접촉 경험과 해외 여행ㆍ거주 경험, 다문화 관련 특강 수강 경험,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실습한 경험, 다문화ㆍ이주민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과 언어치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 관련 교과목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바를 포함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8개 하위 구성요소와 다문화경험, 교육요구 간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비언어재활사로 한정된 연구가 이뤄졌다. 이에 추가적인 연구가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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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Questionnaire
            
            

          

          
            
              
                	구분
                		 설문 문항
              

            
            
              	기본정보
              	• 귀하의 성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귀하의 만 나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 귀하의 현재 소속 대학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귀하의 소속대학의 지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남　　　　　② 여 
① 18~22세　　② 23~28세　　③ 29세 이상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① 4년제 대학　② 3년제 대학
① 경기　　　　② 경상　　　　 ③ 전라
            

            
              	
              	다문화 관련 경험
              	• 귀하의 가족 중에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 중 알고 지내는 사람(친구)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자주 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외국을 여행하거나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 교과목(예, 다문화와 의사소통)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 특강(예, 비교과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국내 거주 이주민 혹은 그 가족에게 언어 평가ㆍ치료 실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귀하는 지금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다문화 행사, 자원봉사 활동,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
① 경험이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다양성
              	문화개방성
(4문항)
              	•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국민정체성
(4문항)
              	•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고정관념 및 차별
(7문항)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 한국에 들어와 사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4문항)
              	•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거부ㆍ회피 정서
(3문항)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4문항)
              	•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를 하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보편성
              	이중적 평가
(4문항)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세계시민행동 의지
(5문항)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요구
              	다문화 및이주민 관련 교육의 필요성
(5문항)
              	• 이주민 출신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
• 이주민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
•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문제
•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언어교육의 필요성
(5문항)
              	• 이주민 및 그 자녀의 언어 특성에 따른 오조음 형태 교육
• 이주민 및 그 자녀의 언어와 한국어 간 어휘 차이에 대한 교육
• 이주민 및 그 자녀의 언어와 한국어 간 문법 차이에 대한 교육
• 이주민 및 그 자녀의 언어와 한국어 간 화용 차이에 대한 교육
• 이주민 및 그 자녀의 문화와 한국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교육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활동 필요성
(3문항)
              	•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의 다문화 행사 활동
• 외국인 및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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